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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정신건강 문제에 특히 취약한 시기이며, 이 시

기 동안의 경험은 평생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

라 청소년의 18.0%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

고, 9.5%는 현재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청소년기 동안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 중 외현화 문제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현화 문제는 규칙 위반,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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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ternal depression, 
adolescents' depression,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that influences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Methods: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1,080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14th (202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data were analyzed b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the least squares method using SmartPLS, and bootstrapping was utiliz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in the research model. Results: The direct paths of maternal depression, adolescent depression,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leading to externalizing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ll significant. 
Additio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depression and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s, the simple 
and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 depression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were significant.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maternal depression, adolescent depression,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not 
only directly influenced adolescents' externalizing problems but also did so through mediating paths among the 
influencing factors. Therefore,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strategy that considers the mental health status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of adolescents, including the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is needed to take a 
customized approach to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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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 부주의 등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며, 품행 장

애, 반항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을 포함한다[2]. 

이러한 외현화 문제는 청소년의 학업성취나 학교적응, 나아

가 직업적 성취까지 방해할 수 있다. 더욱이, 외현화 문제가 심

각한 경우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범죄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3],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외현화 문제는 어머니의 정신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4]. 최근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에

게 우울 증상이 있으면 자녀의 파괴적 혹은 공격적 행동에 민

감하게 반응하여 적절히 제어하고 훈육하는 능력을 약화함으

로써 자녀의 외현화 문제를 악화시킴을 보고하였다[4,5]. 그러

므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대해 탐색할 때 어머니 우울의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우울 발생과 유전적 메커니

즘에 의해 연관되어 있음이 최근 보고되고 있으며[6], 어머니

가 우울한 상태에 있으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 태도로 

이어져 자녀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도 작용한

다는 연구도 있다[7,8].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전적 ‧ 환경적 요인이

었다. 또한 청소년기의 우울은 공격성 증가에 일관된 영향을 

미쳐 내재화된 우울이 외현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이 선행연

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9,10].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주요 정신

건강 문제인 우울에 대해 어머니 우울 및 외현화 문제와의 관

계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

의 증가와 더불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상

승하는 추세이다[11].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소아청소년의 행

동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위험을 높인다. 선행연구

에 따르면, 학령 전 아동의 미디어 노출이 주의집중을 약화시

켜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결과도 있다

[12]. 또한 비학습 목적의 미디어 사용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살위험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다[10]. 더불어 스마트폰 과의존은 우울과 불안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지만,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킴이 보고되기도 하

였다[13].

 스마트폰 과의존이 청소년기의 우울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14,15], 이는 우울 증상이 심한 청소

년일수록 친구 애착 정도가 낮아져 사이버 관계 의존도의 증가

로 이어짐이 설명되기도 하였다[7]. 또한 선행연구에서 어머

니의 우울 증상이 심할수록 청소년의 사이버 관계 과의존 위험

이 증가하였으며[7],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지만 유

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어머니의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16]. 이는 어머니의 우울 증상이 자신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

여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설명되었다

[16].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강력

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우울을 증가시

키고[7,8],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을 높이며[16], 외현화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4,5]. 또한, 청소

년의 우울은 스마트폰 과의존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14,15], 청소년의 우울[9,10]과 스마트폰 과의존[13,15]은 외

현화 문제를 증가시킨다. 그러나 어머니의 우울, 청소년의 우

울, 스마트폰 과의존 및 외현화 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

적으로 설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외현화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은 정신

건강 문제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기준으로, 미국정신의학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 의해 제안된 정신건

강 문제 분류 및 진단체계이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선별하기 위한 도구인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는 

DSM 진단 기준에 맞춰 문제행동을 분류할 목적으로 개발되

었다[17].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CBCL을 포함하여 소아

청소년의 성장발달 및 영향요인 관련 아동과 부모 패널 데이터

를 제공하고 있으며[19], 가장 최근에 공개된 제14차 조사에서

는 학령기 이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BCL 측정 결과를 유

일하게 제공하고 있어 이를 통해 청소년의 DSM 진단 관련 탐

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CBCL을 통해 측정된 DSM 진단 기반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반항행동 문제, 품행 문제와 같은 청소년

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

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청

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현화 문제의 관리

를 위한 기초적 지식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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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1) 어머니의 우

울, 청소년의 우울 및 스마트폰 과의존이 외현화 문제에 이르

는 경로에서 변인 간의 직접적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 2) 어머

니의 우울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자녀의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제14차(2021년) 한국아동패

널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와 어머니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 및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구조적 영향 관

계를 알아본 이차자료분석연구이다.

2. 연구자료 및 대상자

본 연구는 아동의 출생부터 아동의 성장 ‧ 발달과 이의 환경

적 영향 요인을 종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육아정책연구

소의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패널은 분만 건수 500건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서울, 경기, 충청/강원, 경북, 경남, 전라)에서 

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30개 기관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

로 구축되었다. 이에 2008년도에 출생한 2,150명의 아동과 그 보

호자(부모)로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시작되었

으며, 아동이 만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를 목표로 매년 반복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는 조사대상(부모, 교사, 아동) 및 조

사내용(부모특성, 아동특성, 아동발달 등)에 따라 지필식 기입, 

대면 면접, Web 기반 온라인 설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

사 자료는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http://panel.kicce.re.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아동이 중학교 1학년에 이른 제14차

(2021년)의 보호자 패널 1,348명(아동 패널 1,328명)의 자료까

지 공개되고 있다. 

본 연구의 표적 모집단은 청소년으로서, 중학교 1학년 시기

는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

회적 전환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이차성징 등의 급

격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고, 또래관계

가 중요해지며 사회적 관계가 확장된다[18]. 중학교 1학년 시

기의 이러한 발달적 특징은 청소년기 전체의 발달 패턴을 이해

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제14차 조사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외현화 문제

를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4년 1월에 제14차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내려 

받아 6월까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14차 조사의 

아동 참여자 1,328명 중 DSM 기준에 따른 외현화 문제의 자료

가 있는 1,080명을 연구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남학생

은 566명(52.6%)으로 여학생보다 더 많이 포함되었다. 본 연

구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 예측요인의 수 3으로 설정하였을 때 99명이 산출되어 본 연

구대상자의 수는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승인번호: KICCEIRB-2021-제05호)을 

받은 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사의 윤리성이 확보되

었고 자료 이용에 있어 윤리적 측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한국아동패널 제8차~제14차 조사 데이터 

사용자 지침서[19]의 정의에 따라 이용되었다. 종속변인은 외

현화 문제였으며, 독립변인은 어머니의 우울, 매개변인은 청

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이었다.

1)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Kessler 등[20]이 개발한 우울 척도(K6)를 

한국아동패널 연구[19]에서 번역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지난 

30일 동안 느낀 불안, 무기력 등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총 6문항

으로 이루어졌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Cronbach’s ⍺
는 .93이었다.

2) 청소년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은 Weissman 등[21]이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hildren (CES- 

DC)을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하고 축약한 Hoe 등[22]의 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기분이 우울했다’와 같은 지난 1주 

동안 우울 관련 느끼고 행동한 것을 측정하는 11개의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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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극히 드물다(0점)’에서 ‘거의 대부분 

이다(3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

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본 도구의 

Cronbach’s ⍺는 .68이었다.

3)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과의존은 Shin 등[23]이 개발하고 한국정보화진흥

원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iapc.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마

트폰 중독 자가진단 척도(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Adult, S척도)를 이용하였다. S척도는 ‘일상생활장

애’ 5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
항으로 구성되어 4개 하위영역의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청소년의 자가보고에 의해 측정

이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와 

같은 세 개 역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 본 도구의 Cronbach’s ⍺는 .85였다.

4) 외현화 문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는 Achenbach & Edelbrock [17]이 

개발한 도구를 Oh 등[24]이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

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6-18)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2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DSM 

진단기준에 따른 6개 하위요인(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

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을 포

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에 해당하는 주의력

결핍/과잉행동문제(7문항), 반항행동문제(5문항), 품행문제

(17문항)를 이용하였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는 ‘집중을 

잘 못하고 쉽게 산만해진다’ 등 행동의 일관성이 없고 쉽게 산

만해지거나 주의 집중 문제가 있고 즉각적 욕구 충족을 바라는 

것을 측정하고, 반항행동문제는 ‘말다툼을 많이 한다’ 등 폭력

적 행동이나 비협조적 행동 등을 측정하며, 품행문제는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등 반복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

는 행동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지난 6개월 동안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을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 ‘가끔 그렇거나 그

런 편이다(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을 

합산한 원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를 이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WIN 28.0 (IBM Corp., Armonk, NY, 

USA)프로그램과 SmartPLS 3.0 (SmartPLS GmbH, Hamburg, 

Germany)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인

의 기술적 정보 및 정규성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

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연구모형의 유의성 검증 전 사전분석

으로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여 주요 변

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모형의 최소제곱법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연구모형의 매개효

과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평균은 어머니 우울은 1.97±0.73점, 

청소년 우울은 1.48±0.41점, 스마트폰 과의존은 1.93±0.42점, 

외현화 문제의 백분위는 40.31±19.64점이었다.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는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 우울(r=.10, p=.001), 스

마트폰 과의존(r=.09, p=.003), 외현화 문제(r=.16, p<.001)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

트폰 과의존(r=.28, p<.001) 및 외현화 문제(r=.14, p<.001)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스마트폰 과의

존과 외현화 문제 간(r=.14, p<.001)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Table 1). 

2.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의 반영적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Table 

2).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반영하는 Cronbach’s ⍺는 .78~.92, 

rho_A는 .79~.93,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87~.94

로 모두 .7 이상의 기준값을 충족하였다. 또한 수렴타당도를 반

영하는 외부적재치(outer loading)는 .78~.90 (기준값 .7 이상),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64~ 

.76 (기준값 .5 이상)으로 모두 기준값을 충족하였다. 다음으로 

Table 3에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Fornell과 Lacker의 

기준에 따라 확인하였을 때, 각 AVE 제곱근의 값(.85, .87, .80, 

.83)이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보다 모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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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경로 계수의 유의성 검증

본 연구 구조모형의 내분산팽창인자(internal variance in-

flation factor)는 1.59에서 3.47로 기준값 5 미만을 충족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Adjusted R2은 청소

년의 우울이 .01, 스마트폰 과의존이 .07, 외현화 문제가 .04이었

고, 효과크기(effect sizes)인 f2은 어머니의 우울의 청소년의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영향이 .01, .01, 

.02이었으며, 청소년 우울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외현화 문제

에 대한 영향이 .06, .01이었고, 스마트폰 과의존의 외현화 문

제에 대한 영향이 .01이었다. 또한 본 구조모형의 예측적 적합

성을 확인하기 위한 청소년의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및 외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mong the Main Variables (N=1,080)

Variables
Maternal 

depression
Adolescent's 
depress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Externalizing 
problems M±SD Min Max

r (p) r (p) r (p) r (p)

Maternal depression 1.00 1.97±0.73  1.00  5.00 

Adolescent's depression .10 (.001) 1.00 　 1.48±0.41  1.00  3.73 

Smartphone overdependence .09 (.003) .28 (＜.001) 1.00 1.93±0.42  1.00  3.26 

Externalizing problems .16 (＜.001) .14 (＜.001) .14 (＜.001) 1.00 40.31±19.64 22.67 99.00 
Max=Maximum; Min=Minimum.

Table 2.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of Main Variables (N=1,080)

Variables Categories Outer 
loading Cronbach's ⍺ rho_A CR AVE

Maternal 
depression

Maternal depression 1
Maternal depression 2
Maternal depression 3
Maternal depression 4
Maternal depression 5
Maternal depression 6

.86

.86

.89

.83

.86

.81

.92 .93 .94 .72

Adolescent's 
depression

Adolescent's depression 1
Adolescent's depression 2
Adolescent's depression 3

.90

.90

.82

.85 .86 .91 .76

Smartphone 
overdependence 

Disability in everyday life
Orientation to the virtual world
Withdrawal
Tolerance

.79

.81

.82

.78

.81 .82 .88 .64

Externalizing 
problems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Conduct disorder

.85

.83

.81

.78 .79 .87 .69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mposite reliability.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of the Measurement Model (N=1,080)

Variables Maternal 
depression

Adolescent's 
depression

Smartphone 
overdependence 

Externalizing 
problems

Maternal depression .85

Adolescent's depression .10 .87

Smartphone overdependence .09 .25 .80

Externalizing problems .15 .13 .1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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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제의 Q2은 각각 .01, .04, .03으로서 모두 0을 초과하는 것

으로 나타나 기준값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직접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Figure 1, 

Table 4), 어머니의 우울은 청소년의 우울(β=.10, p=.001), 스

마트폰 과의존(β=.07, p=.018) 및 외현화 문제(β=.13, p<.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청소년의 우울은 스마트폰 

과의존(β=.24, p<.001) 및 외현화 문제(β=.09, p=.002)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스마트폰 과의존은 외현화 문제(β= 

.09, p=.005)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구모형의 

간접 경로의 유의성 검증 결과, 어머니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

Table 4. Verification of Significance of Path Coefficient in the Research Model (N=1,080)

Research path
Path 

coefficient
(β)

SD
Bias-corrected 

95% CI t (p)
2.5% 97.5%

Direct path Maternal depression → Adolescent's depression .10 .03 .05 .16 3.48 (.001)

Maternal depression → Smartphone overdependence .07 .03 .02 .13 2.36 (.018)

Maternal depression → Externalizing problems .13 .03 .08 .19 4.66 (＜.001)

Adolescent's depression → Smartphone overdependence .24 .03 .19 .30 9.18 (＜.001)

Adolescent's depression → Externalizing problems .09 .03 .04 .15 3.11 (.002)

Smartphone overdependence → Externalizing problems .09 .03 .03 .15 2.81 (.005)

Indirect path Maternal depression → Adolescent's depression → 
Externalizing problems

.01 .00 .00 .02 2.22 (.027)

Maternal depression → Smartphone overdependence → 
Externalizing problems

.01 .00 .00 .01 1.69 (.092)

Adolescent's depression → Smartphone overdependence 
→ Externalizing problems 

.01 .01 .01 .04 2.65 (.008)

Maternal depression → Adolescent's depression → 
Smartphone overdependence 

.03 .01 .01 .04 3.16 (.002)

Maternal depression → Adolescent's depression → 
Smartphone overdependence → Externalizing problems

.00 .00 .00 .00 1.98 (.048)

SD=Standard deviation; CI=Confidence interval.

Figure 1. The path coefficient of the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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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으나, 청소년의 우울은 유의한 정적 매개 영향을 미쳤다

(β=.01, p=.027). 청소년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의한 정적 매개 영향을 미쳤으며(β=.02, 

p=.008), 어머니의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과의 관계에서 청

소년의 우울이 유의한 정적 매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3, p=.002). 또한 어머니의 우울이 외현화 문제에 이르

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00, p=.048). 

논 의

본 연구는 제14차(2021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 청소

년의 우울 및 스마트폰 과의존의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알

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및 외현화 문제 간의 모든 직접 경로가 유의하였다. 특

히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어머니의 우울이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4,5] 결과를 지지하였

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β=.13)은 청소년의 우울(β=.09)이나 

스마트폰 과의존(β=.09)보다 외현화 문제와 더 강한 관계성을 

보여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 큼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증

상이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조사된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신건강 상태가 청소년의 행동을 평가하

는 데 있어 더 문제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이 있었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있어 어머니 우울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 보건의료인의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현화 문제가 있는 청소년

의 어머니에 대한 우울 증상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우

울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머니

의 우울증 예방과 관리를 목표로 하여,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

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청소년의 우울(β=.10)과 

스마트폰 과의존(β=.07)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우

울과 청소년 우울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결과는 인구학적 특성

이나 부모-자녀 관계 변수를 고려하여 살펴본 분석 결과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의 우울에 독립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

한 Chung과 Park [25]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어머니의 우

울이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어린 아동

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16], 본 연구는 청소년

의 스마트폰 과의존에도 어머니의 우울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

침을 시사한다. 그러나 영향력이 크기가 β=.07로서 본 연구의 

직접 경로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어린 아동기

에 비해 청소년기의 어머니 우울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영

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추후 연구를 통

해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른 어머니의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

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해 추가적 탐색을 통해 검증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우울이 어머니의 우울보다는 비록 영향력의 

크기는 작았지만,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정적 영향

을 미쳤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

의 심각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1~3학년의 중

학생 시기 동안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적 인과관계를 확인하였

던 Kim [9]과 Hong과 Hwang [10]의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

구에서는 외현화 문제를 DSM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문제, 

반항행동문제 및 품행문제로 정의하여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의 우울이 공격성 외의 다른 외현화 문제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들을 구분하

여 탐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외현화 문제별 우울의 영향을 구

분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로서 

외현화 문제의 속성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이 어떻게 다른 영향

을 나타내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의 우울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경로가 본 

연구의 직접경로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β=.24).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어머니 스마트폰 과의존,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보다도 우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Ha [14]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는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이어짐을 여러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과

[26]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

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11], 스마트폰 과의존

의 접근에 있어서 청소년의 우울을 함께 평가하고 중재 프로그

램을 적용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자

료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방역이 강화되었던 

2021년 하반기에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자료의 해석 시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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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 유행에 의한 외부 활동의 제

한, 학교 교육의 비대면화와 온라인 수업의 증가로 인해 청소

년의 우울과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매우 증가하였던 시점이었

다. 따라서 외부 활동의 제한과 사회적 관계의 위축으로 인해 

청소년이 우울을 경험할 위험이 컸고, 우울 증상이 있는 청소

년이 실내 활동으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외현화 문제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여(β=.09),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공격성을 증가시켰던 Shim과 Chun [13]의 결과, 스

마트폰 과의존 위험 청소년이 비행, 공격적 행동 등 외현화 문

제의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던 Lee 등[27]의 결과와 맥락을 같

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

일수록 외현화 문제가 증가할 위험이 큼을 보였던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외현화 문제의 예방을 위해 청

소년의 스마트폰의 건강한 사용이 강조되며,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스마트폰 사용 지침과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써 올바른 디지털기기 이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유의한 정적 매개 영향

을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증가하고, 높은 우울 수준은 다시 청소년의 외현

화 문제의 증가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머니 우울, 청

소년 우울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선행연

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결과를 이전 연구와 직접 비교를 통해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Jung [28]의 연구에서 부모 간 갈등

과 공격성의 경로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요인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

서 청소년 우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

의 우울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과정에서 청소

년 우울이 매개 경로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관리를 위해 우울 증상과 같은 정신건강 상태의 

사정이 필수적이며,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우울 증상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적

용되어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이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의한 정적 매개 영향을 나타냈

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도는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외현화 문제의 증가로 이어짐을 의

미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스마트폰 과의

존과 외현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Park과 Cho [29]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과 성인용 

매체 몰입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이 유의한 정적 매개 영

향을 나타내 청소년 우울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우울한 청소

년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과도한 

스마트폰의 사용은 외현화 문제의 심각성을 증가시킴을 시사

한다. 그러므로 우울 증상이 있는 청소년이 스마트폰에 과도

한 의존을 나타내는지 사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것이 청

소년의 과도한 충동성이나 부주의, 반항적 행동과 품행문제등 

외현화 문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학교의 교사, 상담사 및 보

건교사 등 관련 전문가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 우울의 매개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

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도 높아지며, 청소년의 

높은 우울 수준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증가시킴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이 대학생 자녀의 우울감

의 매개효과를 통해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Choi와 Kim [30]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본 연구결과는 청소

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은 결국 스마트폰 과의존의 

위험을 높임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이전의 발달시기 보다 

사회적 관계가 부모, 가족을 넘어 또래, 교사 등으로 확대되며, 

부모의 권위로부터 독립성을 주장하는 시기이지만 청소년에

게 어머니 혹은 부모는 중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나 스마트폰 과의존과 같은 문제에 접

근할 때 어머니의 정신건강 문제의 가정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

려하여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 경로를 통해 외현화 문제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청

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

이며, 스마트폰 과의존은 다시 외현화 행동의 악화로 이어짐

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은 신체적 ‧ 심리적 급격한 변화

에 따른 우울감이 증가할 위험이 높으며, 이때 스마트폰은 일

상에서 쉽게 접해 미디어 이용, 게임, SNS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기기이기 때문에 과의존 상태에 이르기 

쉽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과의존 상태는 주의집중의 어려움, 

충동성, 폭력적이거나 공격성의 강화 등 청소년의 외현화 문

제의 위험을 높이는 경로로 이어짐을 설명하는 결과로서, 이

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어머니와 청소년의 우

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 외현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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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국가적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영향 요인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이차자료에 기반

한 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주요 데이터인 청소년기 CBCL 결과

를 제공하고 있는 제14차 자료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따라서 단일 시점의 횡단적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에 시점의 차이에 따른 인과관계를 규

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 기반의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외

현화 문제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겠다. 더

불어 본 연구변수의 측정도구별 관찰기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어머니의 우울은 지난 30일간, 청소년의 우울은 지난 1개월 

간, 외현화 문제는 최근 6개월 간 등), 관찰기간이 도구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평균 1.97±0.73점으로서 청소년의 평균 1.48±0.41점

보다 높았는데, 이는 어머니 우울의 관찰기간이 청소년 우울

의 관찰기간보다 길었기 때문으로 인한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찰기간에 따른 측정

결과의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관찰기간의 연구결과에 대한 영

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과 외현화 문제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

해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므로, 더욱 다양한 영향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이해

하고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의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의 제14차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1,080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자료를 이용하여 어머

니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과 외현화 문제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와 어머니의 우울, 청소년의 우울,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직접

경로는 모두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었으며,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이르는 어머니의 우울의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영향을 

통한 매개경로와 청소년 우울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통한 매개

경로를 통한 유의한 간접적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

니라, 어머니의 우울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순차적 매개효과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어머니의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청소년의 우울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학교보건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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